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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10.14.(월) 배포즉시

수수료 부담 완화 등
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

- 배달플랫폼-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
-

- 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플랫폼사 측은 보완된 입장 제시하였으나 합의 미도출
-

- 양 측에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, 입장 조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

   ｢배달플랫폼-입점업체 상생협의체｣(이하 ‘상생협의체’ / 위원장: 이정희 교수) 

제7차 회의가 10월 14일(월)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.

< 회의 개요 >

◈ 일시 : 2024년 10월 14일(월) 14:30 ~ 17:00

◈ 장소 :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

◈ 참석자

 ㅇ (배달플랫폼)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, 땡겨요

 ㅇ (입점업체) 소상공인연합회, 한국외식산업협회, 전국가맹점주협의회, 전국상인연합회

 ㅇ (공익위원) 이정희 교수(상생협의체 위원장, 중앙대 경제학과), 이정수 사무총장(한국

소비자단체협의회), 이동주 부원장(중소벤처기업연구원), 정유경 교수(세종대 호텔관광대학) 

 ㅇ (특별위원) 공정거래위원회,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중소벤처기업부

 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(이하 ‘입점업체’) 측이 지난 회의에서 

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*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. 배달플랫폼 

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

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심도 있는 

논의를 진행하였다. 

    * ▲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, ▲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(수수료 

및 배달료) 표기, ▲최혜대우 요구 중단, ▲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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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특히,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

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,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.

  이에, 공익위원은 양 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다 

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

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담     당 배달플랫폼-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책임자 위원장 이정희

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책임자 과  장 박설민 (044-200-4365)

디지털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 찬 (parkchan37@korea.kr)

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 장 김승태 (044-215-4510)

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(gayoung0816@korea.kr)

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 장 이형철 (044-204-7920)

상생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수 (water1357@korea.kr)

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 장 김재경 (044-201-2151)

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(ckpark@korea.kr)


